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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어디까지 왔나

나노기술(Nanotech)는 10억분의 1미터

인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

이다. 원자, 분자 및 초분자 기술을 합성하

고, 조립, 제어하며 그 성질을 측정하고 규

명하는 기술을 말한다. NNI(국가나노기술

개발전략)은 적어도 1~100 나노미터의 크기

를 가진 물질을 다루는 기술을 나노기술이

라 정의했으며 일반적으로는 1에서 100 나

노미터 범위인 재료나 대상에 대한 기술이 

나노기술로 분류되며 주로 의학, 전자, 재료

과학 등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나노기술의 역사

나노기술은 리처드 파인만의 1959년 12

월29일,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는 강연을 통해 각각의 원자를 

조작하고 미세한 소자에 많은 정보를 저장

하는 시대를 통해 예견되며 처음으로 언급

되었고 1981년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란 원

자의 제어와 인위적인 나노 구조물을 조작

하는 획기적인 발명품이 생기고 그로부터 

6년 후 나노과학의 아버지 에릭 드락슬러

가 처음으로 나노 조작과 나노 로봇을 언급

하며 실제 제조 기술에 나노 과학이 활용

될 것이라 예견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예견

에 불과하던 나노기술은 1996년 처음으로 

미국 정부에서 나노기술 육성을 논의한 후 

199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창립됨에 따

라 급속도로 나노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했

다. 한국은 2001년 국간노기술종합발전계

획을 수립해 다양한 나노기술 창출, 나노 제

품 시장 선점, 나노기술을 통한 에너지와 환

경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

나노기술 활용 사례

나노기술은 생각보다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와있다. 기존 재료보다 크기가 작아지

면서 소자의 작동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지

고 전기전도의 특성이 좋아지며 센서도 훨

씬 더 민감해졌으며, 작은 부피에 비해 표면

적이 대폭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나노

기술은 자연의 동물과 생물의 특성으로부

터 본떠 만든 것이 많다. 

하늘을 나는 벌새에서 착안된 “나노 벌

새 로봇”은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거나 전

후 좌우로 나는 벌새의 특징을 모방해 군

용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 외에도 고양이의 

눈을 본떠 만들어진 도로표지용 리플렉터, 

새처럼 비행하도록 만든 ‘스마트 버드’ 반딧

불이 배의 나노 구조를 연구해 효율성 높

게 만든 LED기술 그리고 가시도꼬마리라

는 한해살이풀의 가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일명 ‘찍찍이’라 불리는 접

착포 ‘Velcro’ 등이 나노기술이 접목되어 개

발된 것이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

는 공기청정기, 살균제, 합성유리 등에도 나

노기술이 들어가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활약이 도드라지는데 화상환자

용 은나노연고, 자외선차단제, 보온제 등에 

나노기술이 쓰인다.

문제점?

많은 활용성을 지닌 나노기술이지만 보

완해야 할 문제점은 존재한다.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며 상용됐던 석면이 폐에 흡입

되면 폐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보다 훨씬 더 작은 나노 입자

가 몸에 흡수될 경우 인체에 무해하단 보장

이 없어졌다. 체내에 유입되는 나노입자는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통과해 폐나 심장 등 

인체의 주요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까지 침투가 가능하며 태아에게까지 전

달될 수 있으며, DNA도 파괴될 수 있는 위

험성이 제기됐다. 

미국 환경보호처 EPA는 삼성 전자의 은 

나노 세탁기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증거

를 제시하라고 했다. EPA의 주장은 은 나

노 입자로 살균이 가능하다면 제초제나 살

충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문

을 제기한 것이다. 비록 삼성전자는 이에 대

한 안정성을 입증했지만 미국 환경보호처

가 제기한 의문처럼 나노입자가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

다. 정밀하게 정제된 입자들이 사람과 동물

의 신체에 쌓여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나노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향한 커다란 도

약이다. 나노기술은 이미 실생활 속 우리가 보

이지 않는 곳 구석 구석에 침투해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돕고 생명을 살렸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발명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나

노기술의 잠재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

억해야 하며 나노기술의 성장은 우리의 더 나

은 미래를 향하여 이끌어 갈 것이다.

변환희 학생기자(상해한국학교 11)


